
<금호석유화학>

원료가 하락·제품가 담합
순이익 큰폭 증가
금호석유화학(대표 김흥기)은 합성고무산업의 정체를 반영, 91년 매출규모가 1 7 0 1억2 0 0 0만원으로 전

년대비 2.6% 신장에 그쳤다.

매출정체 및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에도 불구, 순이익은 9 5억3 0 0 0만원으로 전년대비

50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원재료비 하락 및 감가상각비 감소로 원가율이 9 0년 8 6 . 0 %

에서 9 1년 7 6 . 6 %로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

사업별로는 SBR 고무의 9 1년 매출 규모가 7 8 6억원으로 2.0% 감소했으며, BR부문이 5 0 4억원으로

2.0% 감소하는 등 총 매출규모중 각각 46.2%, 29.6%를 차지하고 있는 두 분야 매출이 모두 감소했

다.

반면, SBR라텍스는 울산퍼시픽( 2만톤)이 9 0년 9월부터 4만여톤 시장에 신규 참여, 그동안 금호석유

화학이 3만1 0 0 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, 독점해온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, 금호석유화학의

이 분야 매출은 1 5 1억원으로 전년대비 21% 신장되었다.

이는 S B - L가격이 지난해 초 톤당 6 0만원에서 7 5만원으로 25% 정도 인상됐기 때문이다.

한편, 올해 예상 매출규모는 1 7 3 6억원으로 전년 수준인 2.0%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, 사업별로는

SBR 801억원 1.9% 증가, BR 519억원 3.0%, SB-L 157억원 4.0% 증가 등 주요 합성고무 신장률은

2.5%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.

또 올해초 울산소재 5만톤 규모의 B D공장이 4월 시험가동을 거쳐 5 , 6월중 본격생산이 예상, 여천의

1 0만5 0 0 0톤 B D공장외 울산소재 B D공장을 갖춤으로써 자급체제에 돌입함에 따라, 올해 B D판매는 자

체소비를 제외, 1500톤( 3억5 0 0 0만원) 판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 사업이 독점체제로 호황을 누릴 수 있음에도 시장 자체의 성장이

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밀화학·신소재분야 투자를 확대, 활로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.

항 목

매 출 액

증 가 율

매출총이익

영 업 이 익

경 상 이 익

당기순이익

증 가 율

유 동 자 산

고 정 자 산

자 산 총 계

유 동 부 채

고 정 부 채

부 채 총 계

자 본 금

자 본 총 계

1 9 8 8

1 3 6 7 . 0

△4 . 8

2 2 3 . 9

1 5 4 . 2

1 0 6 . 4

6 3 . 6

△7 1 . 1

5 1 2 . 5

1 1 1 1 . 3

1 9 0 0 . 8

3 3 8 . 8

4 1 8 . 9

7 5 7 . 7

3 7 5 . 4

1 1 4 3 . 0

1 9 8 9

1 2 1 9 . 2

△1 0 . 8

1 5 5 . 3

6 2 . 3

3 2 . 9

2 2 . 6

△6 4 . 4

5 7 6 . 2

1 3 0 8 . 8

2 4 0 8 . 0

5 1 4 . 7

3 7 9 . 2

8 9 3 . 9

4 9 9 . 8

1 5 1 4 . 1

1 9 9 0

1 6 5 7 . 5

3 5 . 9

2 3 1 . 9

1 0 5 . 9

7 2 . 0

6 3 . 5

1 8 0 . 8

7 0 9 . 7

1 6 7 3 . 1

3 1 9 7 . 2

1 0 2 9 . 7

3 7 6 . 8

1 4 0 6 . 5

7 0 1 . 2

1 7 9 0 . 7

1 9 9 1

1 7 0 1 . 2

2 . 6

3 9 7 . 4

2 5 4 . 5

1 2 0 . 8

9 5 . 3

5 0 . 0

8 1 0 . 1

1 8 2 9 . 2

4 0 1 7 . 1

1 0 7 8 . 3

7 9 6 . 0

1 8 7 4 . 4

9 0 6 . 2

2 1 4 2 . 6

(단위:억원, %)

<표1>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

S B R

B R

S B - L

합 성 고 무

부 타 디 엔

기 타

총 매 출

수 량

1 1 3 , 3 6 7

6 2 , 4 2 1

2 0 , 3 1 2

1 9 6 , 1 0 0

1 1 6 , 3 6 3

1 2 , 2 0 2

3 2 4 , 6 5 5

수 량

1 1 1 , 0 0 0

6 5 , 0 0 0

2 2 , 0 0 0

1 9 8 , 0 0 0

1 0 9 , 0 0 0

3 2 2 , 0 0 0

6 2 9 , 0 0 0

수 량

1 0 9 , 9 1 1

6 5 , 3 4 5

2 2 , 7 1 3

1 9 7 , 9 6 9

9 7 , 7 1 8

3 1 5 , 8 6 4

6 1 1 , 5 5 1

금 액

8 0 1 . 7

5 1 4 . 8

1 2 4 . 8

1 4 4 1 . 3

9 1 . 5

1 2 4 . 7

1 6 5 7 . 5

금 액

7 8 6 . 0

5 0 4 . 0

1 5 1 . 0

1 4 4 1 . 0

6 5 . 1

1 9 5 . 1

1 7 0 1 . 2

금 액

8 0 1 . 0

5 1 9 . 0

1 5 7 . 0

1 4 7 7 . 0

1 7 3 6 . 0

증감률

△2 . 0

△2 . 0

2 1 . 0

─

△2 8 . 9

5 6 . 5

2 . 6

증감률

1 . 9

3 . 0

4 . 0

2 . 5

2 . 0

1 9 9 0
구 분

2 5 9 . 0 △0 . 5

1 9 9 1 1 9 9 2 (예상)

} }

(단위:톤 억원, %)
<표2>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사업별영업실적 및 전망

주) 증감률은 금액기준, △는 감소



금호석유화학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태리 에니켐과 합작 P C사업, 일본 미쓰이도아쯔와 합작 M D I

사업, 미국 G E와 합작 C T E사업을 추진 전개하는 등 소재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. 단, 자금·시장

문제로 에니켐은 국내시장을 철수했다.

또 중공(Voide) 타입의 플래스틱 피그먼트기술을 도입했으며, 미국 콜롬비아의 기술을 도입, 93년

이후 5만톤 규모의 카본블랙사업에 신규 참여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6 / 1 >


